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광주교통공사와 

전자파 안전 이해소통을 위해 맞손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, 이하 ‘KCA’)은 지난 18일 광주

교통공사(사장 조익문, 이하 ‘교통공사’)와 전자파 이해소통 확산 및 디지털

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협약은 국민 필수 공공재인 대중교통(지하철)에 대한 전자파 

안전진단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정보제공·안전 홍보 등 국민이

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다.

□ KCA와 교통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▲ 지하철 이용·근로 환경에 

대한 전자파 안전진단 ▲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▲ 전자파

안전정보 콘텐츠 및 홍보 ▲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정보

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향후 양 기관은 이행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, 지하철 역사 내 전자파

모니터링 측정기(전자파 신호등 등) 설치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등 

상호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.

□ KCA 이상훈 원장은 “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(지하철)에 대한 

전자파 안전진단과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전자파 불안감에서 벗어나

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파 이해소통을 위해 

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로 디지털 경제·사회를 실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2024년 6월 19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황태욱 센터장 (061) 350-1601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성과관리팀 최근수 주임 (061) 350-1395



이상훈 KCA 원장(오른쪽)과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(왼쪽)이 18일 전자파 안전 이해

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 = KCA]

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형열 과장(☎ 061-350-16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